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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골여승의 서른​졍 봄가다>는 영남지방의 자탄류 규방가사로, ‘시골색씨’ 류 이본에

속하는작품이다. 본작품은다음과같은세가지두드러진특징을통해다른이본들과뚜렷

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작품 내에 같은 가사 작품인 <우미인가>를 삽입함으로써 화자가 우미인을 이상적

여성상으로형상화하여자신의자아를투영하고있다. 둘째, 화자의감정과고통이직관적이

* 이 논문은 2025년 이화어문학회겨울학술대회제2회 BK 참여대학원생위크숍에서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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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체적으로묘사되어근대전환기구여성이직면한현실적문제와정서적곤경을핍진하

게 묘사한다. 셋째, 4음보연속체 1행의운율구조와편구등의형식적특성을통해규방가

사 후대 이본으로서의 면모와 양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본고는연구대상으로서의미가있는이작품을바탕으로화자를 ‘며느리’, ‘아내’, ‘사람’이

라는세가지측면으로분석하여근대전환기구여성의다층적존재양상을고찰하였다. 며느

리로서의화자는전통적질서에매여 ‘구시대적가치’의틀을벗어나지못하지만, 아내로서는

낭만적사랑을통해정서적유대를바탕으로한새로운가족을꿈꾼다. 그러나시대의변화

를무비판적으로수용하기보다는신중하게받아들인다. 그과정에서 ‘며느리’에서 ‘사람’으로

이행하는 내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구시대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교차 · 충돌하는복합적양상으로드러난다. 본고는이처럼여성화자의내면변화에주목하

여 인물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시골여승의서른​졍봄가다>는화자의발화를통해당대의문화사와생활사분야의연

구를수행할수있는여지를제공할뿐아니라, 근대전환기구여성연구의외연을확장하였

다는 점에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어 : 구여성, 사람, 근대전환기, 낭만적 사랑, 정서적 가족

1. 들어가며

본고는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된 <시골여승의 서른​졍 봄가다>를 연구

대상으로하여, 근대전환기를살아간구여성의다층적면모를고찰한다. 특히

작품의이본적특징과여성화자의서사전개에주목함으로써, 구여성의전형

적이미지에대한기존의인식을다시점검하고 그복합적존재양상을새롭

게 정리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시골여승의서른​졍봄가다>1)는작자와필사자, 창작시기가미상인장

편규방가사로, ‘시골색씨’류이본가운데하나이며이번에처음으로학계에소

1) 이하 본고에서는 <시골여승의 서른​졍 봄가다>를 편의상 <시골여승>으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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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는작품이다. <시골색씨>류작품은대체로 20세기초서울로유학간남

편의 졸업을 기다리며 시골에서 시부모를 봉양하던 여성 화자가 결국 남편으

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이미여러이본이존재하며, 오랜시간에걸쳐필사와전사를통해전승되

어 왔다. 그러나 <시골여승>은 선행연구에서 작품명이 언급된 바는 있으나,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2)

작품의제목인 ‘시골여승’은실제로는 ‘시골여성’을지칭하는것으로보인다.

작품에는 여성 화자를 승려로 이해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골색씨’류이본에관한연구는최은숙, 정인숙, 신성환 등에의해진행되

어왔다. 이가운데최은숙은화자가느끼는 ‘서러움’의 원인을남편과의관계

를근대적의미의사랑으로인식한데서비롯된것으로보았다.3) 이러한관점

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나 부부관계를 전형적 개념으로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다만 이 연구는

화자의아내로서의정체성에주목하는데그쳐, 내면인식의변화까지는나아

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정인숙은 <싀골색씨 설은타령>과 <시골여자 슬픈사연>을 비교하여 화자

의 문제가 ‘나’에서 구여성 전체인 ‘우리’로 확장되는 공론화의 의미를 강조하

였고,4) 신성환은비동시성의동시성적관점에서기존공론장진입이어려웠던

구여성들이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 방식으로 보았다.5)

이밖에최은숙과고순희는화자의서러움을남편에게외면당한구여성의신

세한탄으로해석하였다.6) 그중최은숙은구여성이느끼는소외를사회와의관

2) 신성환, ｢20세기 초 이혼의 문제와 문학을 통한 공론장의 기획- <시골여자 섧은사정>의
의미｣, journal of korean culture 52,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1.

3) 최은숙, ｢<시골여자 셜은사졍>에 나타난 ‘서러움’의 동인과 작품의 시대적 의미｣,석당논
총 78,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0.

4) 정인숙, ｢근대전환기규방가사<시골여자슬픈사연>의성격과여성화자의자아인식- <싀
골색씨 설은타령>과의 비교분석을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2, 한국언어문학회, 2010.

5) 신성환, ｢20세기 초 이혼의 문제와 문학을 통한 공론장의 기획- <시골여자 섧은사정>의
의미｣, journal of korean culture 52, 한국어문학구제학술포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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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에서 조망하려 하였으나, 주로 남편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분석의 폭

에일정한제약이따랐다.7) 앞선논의들은구여성이처한시대적배경과여성

에대한억압구조를밝히는데에는이바지하였으나, 이를바탕으로구여성내

면의 균열과 변화 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동영은 <시골여자 섧은 사정>의 이본을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하였다.8)

이 이본은 총 490구로 이루어진 장편으로, 춘·하·추·동 사계절의 변화를 따라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시골 색씨가 남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반갑

고도 두려운 존재’로 규정하면서, 구여성과 신지식인 남편의 혼인에서 구여성

이경험하는감정에주목하였다. 그러나작품의의의를알리는수준에머물렀

다는점에서아쉬움이있다. 이밖에김은희는 <시골색씨>에서화자가남편을

그리워하는정서를정철이<사미인곡>에서선조를그리워한감정과비교하여

고찰하였다.9) ‘시골색씨’류 이본에 대한 연구는 구여성의 성격과 근대 전환기

의시대적담론을다각도로이해하는데기여해왔다. 그러나이러한성과만으

로는 <시골여승>이 지닌 고유한작품적 특징을 충분히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골여승>은 다른 이본과 비교할 때세 가지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

인다. 첫째, 동일한 가사 작품인 <우미인가>를 삽입하여 화자의 욕망을 우미

인에게투영하고, 이를통해지향하는여성상을형상화한다. 둘째, 화자의고통

과감정을직관적으로드러내는표현을사용하여, 구여성이겪는현실적제약

과내면의상처, 그리고시대적모순을보다섬세하게포착한다. 셋째, 집안중

심이아닌부부중심의근대적가족모델을제시하며, 동시에규방가사의후대

6) 고순희, ｢｢근대의가사들｣ 이혼위기에처한한시골아내의사연- <시골색시설운타령>｣
오늘의 가사문학11, 고요아침, 2016:

7) 최은숙, ｢근대전환기내방가사에나타난근대적감정과사회적의미｣, 여성, 한글로소통
하다, 국립한글박물관·한국국학진흥원, 2020, 234쪽.

8) 이동영, ｢<시골여자 섧은 사정> 고｣, 도남학보 12, 도남학회, 1989.
9) 김은희, ｢<싀골색씨설은타령>에대한일고찰- <사미인곡>과의비교를중심으로｣, 동아
인문학 45, 동아인문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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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인 4음보 연속체 1행의 준수와 편구 등의 형식적 특성을 보여준다.

본고는이러한점을바탕으로<시골여승>의서사양상과여성화자의형상

화를 통해 근대 전환기 구여성의 다층적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시골여승>의이본적특징을살펴보고, 3장에서는화자가 ‘며느리’,

‘아내’, ‘사람’으로변모해가는과정을중심으로그복합적인면모를새롭게정

리하고자 한다.

2. <시골여승의 서른​졍 봄가다> 이본의 특징

1) <우미인가>의 삽입

<시골여승> 이본의대표적특징은작품후반부에 <우미인가>가삽입되어

있다는점이다. <시골여승>은전체 367행으로이루어져있으며, 그중 251행부

터 357행까지 <우미인가>가 수록되어 있다.

<우미인가>는 서한연의(西漢演義)를 모본으로 창작된 가창 서사로,10)

초·한간의전쟁을형상화한작품이다. 현재 10여편의이본이전하며, 형식적

특징으로보아 4음보 135행 내외의기본형이본이 8편, 노랫말에변이가보이

는 이본이 2편 존재한다.11)

또한 <우미인가>는 가창 서사로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항우

와우미인의이별을중심으로구성된 ‘이별대목우미인가’이고, 다른하나는우

미인의 탄생과 항우와의 결연, 사면초가로 인한 이별과 자결까지를 포괄하는

‘결연이별대목우미인가’이다.12) <시골여승>에 삽입된 <우미인가>는 ‘이별대

10) 손대현, ｢<우미인가>의서술양상과수용의식｣, 語文學 115, 한국어문학회, 2012, 111
∼112쪽 참조.

11) 정한기, ｢<초한가>와 <우미인가>의 작품내적 특징과 역사적 전개｣, 배달말36, 2005,
266쪽.

12) 손대현, ｢<초한가>와 <우미인가>의 서한연의 수용양상｣, 한국민요학 제31집, 한국
민요학회, 2011,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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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우미인가’에 해당한다.

우미인은 패자인 항우와 결연함으로써 초·한 전쟁에 운명적으로 휘말리게

된다. 그녀의 삶의 지향은 평생을 항우와 고락을 함께하는 데 있었으나, 항우

가 전쟁에서 유방에게 패함으로써 그 염원은 좌절되었다. 전세가 돌이킬 수

없는지경에이르자항우는우미인에게적장인유방에게가기를권한다. 그러

나우미인은항우곁을떠나안락한삶을선택하기보다, 그의곁에서생을 마

감하는 길을 택한다.

<우미인가>의이와같은서사전개는비극성과낭만성이병존하는중층적

구조를바탕으로정절과사랑이라는주제를표면화하여당대향유자들에게깊

은 정서적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시골여승>에서 <우미인가>의삽입은단순한이야기확장이아니라화자

의내면을우회적으로드러내는장치로기능한다. 우미인의삶은아버지의뜻

에따른결연, 남편에대한헌신, 그리고비극적결말로이어지는구조를통해

구여성이처한혼인현실과정서적갈망을은유적으로반영한다. 화자는우미

인의 이야기에 자신을 투영하여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부부상과 주체적 삶의

욕망을서사속에담는다. 따라서 <우미인가>의삽입은구시대적질서를감내

하면서도 새로운 가치 속에서 삶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자기 인식을 반영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미인가>의삽입은<시골여승>의이본적독자성을구성하는핵심요소로,

화자의정체성과시대인식을드러내는중요한요인이라할수있다. 이는지금

까지 확인된 ‘시골색씨’류 이본에서는 볼 수 없는 <시골여승>만의 특징이다.

<우미인가>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석과 기능에 관한 논의는, 3.3절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감정에 충실한 직관적 서술

<시골여승>을다른이본들과비교해보면, 동일한내용을다루더라도서술

의분량이늘어나고감정표현은한층더직관적으로드러난다. 특히시집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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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고단함, 남편과의갈등, 내면의심경변화등이매우핍진하게묘사된다. 이

러한서술방식은화자의정서를보다직접적으로드러내며, 작품의서사전개

에서 화자의 의도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화자가팔월대보름달을바라보며서울에있는남편을떠올리는장면은다

른 이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골여승>에서는 남편의 외도

를암시하는표현과더불어, 화자가가슴에맺힌 ‘한’을 감정에충실하게, 보다

직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츄파월​보름날놉히즁천달리​​양/성즁오날밤​나​가삼막막표원/신마지

​ ​한임​ ​​히 전​여저/​​복밧들 말니전정 지극히 ​​피소셔13)

추팔월​보름날놉히충천발근달아/ 한양철리오늘밤에우리임평안한가/ 아

​​전역 ​​바람이 소매속에 드러오니14)

화자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오날밤​ 나​가삼 막막표원/신마지​ ​한임

​ ​​히전​여저”라고한다. 이는새로운재미에취한남편에게오늘밤자

신의 가슴에 맺힌 막막한 원한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심정

을절절하게토로한것이다. 더불어 “신마지​ ​한”은남편의외도를암시하

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골색씨’류이본에는남편의외도나그대상이되는여성에대

한직접적언급이나타나지않는다. 그러나<시골여승>의화자는이를언급한

다는 점에서 다른 이본의 화자와 구별된다.

화자는남편의이혼요구속에서직감적으로외도의존재를인식하지만그

13) <시골여승>
14) <싀골색씨 셜은타령>, 閨房歌詞 1, 韓國精神文化硏究員, 1979, 112. 본고에서는 <시골
여승>과타이본의기준을<싀골색씨셜은타령>으로하며이작품의제목은편의상 <싀
골색씨>로 한다. 이는 권영철에 의해 ‘시골색씨’류 작품이 학계에 소개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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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남편에게돌리지는않는다. 오히려근대교육을받지못한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며 자아 성찰의 계기로 삼는다.15)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 역시 대부분의 이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다.16) 그러나 <싀골색씨 설은타령>에서는“자두 편지써서 임에게 보내볼

가”라고 망설이다가 결국 “힘업시 손든붓 제절로 러지고”로 마무리되어

편지쓰기가 무력하게 좌절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비해 <시골여승>에서는 동일한 모티프가 훨씬 절실하게 표현된다.

“오​​​ 박힌한을 붓곳흐르 ​랴​​니 / 여름​ ​​날동안 독독히 ​​친​​을”에

서알수 있듯이, 화자의내면에응축된원한이육체의깊은곳에서 붓끝으로

분출되는듯한감각적형상화를드러낸다. 이어지는 “간​​썩은리눈물”, “오​​

​박힌한”이라는표현은추상적인한탄이아니라몸속깊은곳에서흘러나오

는감정의 파열을표현한것이다. 이는 여름며칠동안남편에게 받은무정함

과 이혼 요구가 화자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한으로 남았는지를알 수 있다.

느진가을 저황국아 뉘얼위​ 어피연노 / ​날​​ 저기력가 ​​을일코 어도우나

/ 말근음성 ​​얼골되 이목​ 저전난 듯 / 나을바린 임이련만 나넌어이 몬인는고

/ 간​​썩은리눈물노지묵을​다놋코 / 오​​​박힌한을붓곳흐르​랴​​니 / 여

름​ ​​날동안 독독히 ​​친​​을 / ​​말삼 몬엿쥬고 상식업난 무젹덕말노 / 만지

​​서 ​​다​​들 첫쥴​​쥴​​ 안보시고 / 비비​져 바릴지라17)

그뿐만아니라화자는 “상식없는무젹덕말노”라는남편의발화를그대로인

용하여, 남편이 가한 언어적 폭력과 경멸의 정조를 여과 없이 재현한다. 이는

15) 고순희, ｢[근대의가사들] 이혼위기에처한한시골아내의사연-<시골색시설운타령>｣,
오늘의 가사문학 11, 고요아침, 2016, 81.

16) 느진가을져황국아누를위해너피엇노/하날외기럭이을일코너도우나/발근음성귀
에쟁쟁 흰얼골 눈에삼삼/나을이진 임이건만 나는어이 못잇는고/ 피눈물로 먹을가라 나
의가슴 타는간장/자두 편지써서 임에게 보내볼가/여름동안 만나서도 한말서로
못한거살/무어하고 글로써나/힘업시 손든붓 제절로 러지고 <싀골색씨설은타령>

17) <시골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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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감정적으로 투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화자는 남편이 집에 머물렀던 여름 며칠 동안 누적된 무정한 대우와 이혼

요구로인해깊이맺힌한을표현하고자하지만, 끝내포기하는과정을서술한

다. 남편이자신의편지를 “상식없는무젹덕말노”라고비웃으며결국 “비비​

져바릴” 것을 알기에, 편지를만장이나써도읽히지않으리라는 절망속에서

쓰기를포기한다고한다. 이처럼화자는상처와분노를거쳐체념에이르는심

리의과정을숨김없이드러낸다. 이러한언술은<시골여승>이다른이본과구

별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

3) 후대적 양상 현시

<시골여승>은 <시골색씨>류 이본 가운데 후대적 작품 양상을 잘 보여준

다. 작품속우미인과항우의결연은 ‘감정의선택’에서비롯된자유연애라기보

다 아버지와항우의 뜻에의한전통적혼인이다. 따라서 “구즁궁궐조흔집​”

의 ‘좋은 집’을 ‘스위트 홈’의 전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화자가꿈꾸는사랑은감정적결합을바탕으로한낭만

적사랑의이상과맞닿아있으며, 전통과근대가교차하는지점에서드러나는

새로운 사랑의 이상을 반영한다.18)

“구즁궁궐 조흔집​ ​​연회로”는 부부가 함께 한 공간에서 평생을 보내며

늙어가는 삶을 형상화한다. ‘​​연회로’라는 표현을 일부일처제의 직접적 표상

으로단정할수는없으나부부가죽음에이르기까지서로를유일한사랑의대

상으로삼는다는점에서근대적사랑의이념과긴밀히연결된다. 이는가족공

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단위를 부부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

며화자의상상속에부부중심의근대핵가족인식이자리하고있음을알수

있다. 이와같은맥락에서최은숙은화자가추구한삶을부부중심의단란한가

정으로해석하였다. 이는곧대가족중심이아닌핵가족적이상을지향한것으

18) 최은숙(2020): 백순철, 규방가사의 전통성과 근대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2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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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19)

더 나아가 “구즁궁궐 조흔집​ ​​연회로”는 규방가사 전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일반적인표현이다. 그러나 <시골여승>에서는이를단순한신세한탄으

로만 읽기보다는 화자가 제한된 언어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장치로

볼수있다. 동일한표현이라하더라도맥락에따라의미가달라질수있다는

점에서, 이 언술은화자의열망과이상적사랑을드러내는층위를함의한다고

볼수있다. 따라서규방가사에서반복되는전형적표현이라하더라도, 그것을

발화하는 주체의 상황과 정서에 따라 의미가 변주될 수 있다.20)

가사는한국의장시라고할수있으며형식은 4·4조의율격을바탕으로 1행

4음보를 기준으로 한 연속체 형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후대로

갈수록 이러한 정형성이 더욱 엄격히 지켜지고 작품의 길이도 장형화되는 경

향을 보인다.21)

<시골여승>은총 367행의장형가사로, 4음보연속체 1행의정형적인형식

을충실히따르고있어다른이본에비해안정된형식을갖춘작품이다. 또한

작품내에우미인과항우의이야기를삽입한점은후대적양상으로주목된다.

우미인과 항우의 서사는 다른 이본에서도 확인된다. <님일은 시골여자의

마지한봄>22)에도우미인과항우가언급되지만백이숙제, 진시황같은인물들

19) 최은숙은화자가궁극적으로추구하였던것은부부관계를중심으로한단란한가정이었
다고보았다. (위논문, 96쪽참조.) 따라서필자는이를근대핵가족으로볼수있다고생
각한다.

20) 언어는발화자의지적수준과처지그리고정서를반영하는도구이다. 따라서규방가사에
서반복적으로나타나는전형적표현이라할지라도, 그것을발화하는주체의맥락에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21) 류해춘, ｢시조와가사의향유방식과그관련양상｣, 시조학논총44, 한국시조학회, 2016,
170. 가사의정의를 1행 4음보의율격을바탕으로 100행 내외의연속하는장시로보았으
며, 현실의체험을사실적으로표현하는이야기를수용하여길이가길어지는변화로인해
규방가사와 서사가사가 성행하였다고 보았다. 170∼173 참조.

22) 일생에같이살며어이이리못보는고/방안에저촛불은날과같이고독한지/ 끝으로눈문찍
고숙타는줄너모르나/고금삼을생각하나수양산백이숙제. 채미하다죽어잇거만고절색
우미인도/ 초패왕을 따루다가 청산속에 뭋여잇고/ 만고영웅 진시왕도 불사약을 못구
해서/ 무추고혼되야거든하물며창생이야/죽어지면허사로다사세가여차하니/후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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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병렬적으로 나열될 뿐이다. 여기에서 우미인과 항우는 특별히 차별화되지

않고, 절대 권력자·충신· 미인조차 궁극적 욕망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

조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시골여승>에서우미인은단순한병렬적사례가아니라주체적여

성으로형상화되는특징을보인다. 이는후대규방가사가보여주는형식적안

정성위에, 여성 화자의욕망과주체적시선을투영한독자적양상으로볼 수

있다.

3. 구여성의 다층적 면모

조선은성리학적유교이념을기반으로성립된국가로, 혼인은‘선혼인후사

랑’이라는사회적규범속에서이루어졌으며부부는상호존중과예(禮)를중시

하는질서아래가문을유지하고가족내질서를실현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화자는열다섯에남편과혼인하였다. 그러나남편은공부를위해서울로유

학을떠나게되어홀로시부모를봉양하며시집살이를감당해야했다. 이러한

삶의 궤적은 당대 많은 구여성의 일반적인 현실이기도 하였다.

근대전환기는개화의흐름속에서신지식인계층을중심으로애정없는전통

적 혼인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된 시기였다. 자유연애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이 이상적결혼으로 인식되면서 구여성들은변화하는 가치와 제도속에서

자아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여성이 경험하는 내면적 갈등과

자아의변화를 ‘며느리’, ‘아내’, ‘사람’의세층위로나누어고찰하고자한다. 여

기서 ‘사람’은단순한인간일반의범주가아니라, 자신의감정과삶을 주체적

으로 인식하고 선택하는 자아로 볼 수 있다.

을 다시믿어 하소연을 하여볼가



韓國詩歌文化硏究 第56輯178

1) 구시대적 질서에 매인 며느리

화자는 전통적 가족제도가 ‘며느리’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불합

리한구조임을인식하고있다. 그러나남편이부재한상황에서시부모를봉양

해야 하는 현실은, 그녀를 여전히 구시대적 질서 속에 묶어둔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자각과 체념, 의무와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하며, ‘며느리’라는 위

치가 지닌 모순적 조건을 드러낸다.

​로솟​​ ​온​로 여기저기 눈치보며 / 이리저리 ​방오​ 두려웃​ 시아부

임 / 만득​​ 경승유학 막즁시험 글역 / 쥬선여이 복심​고 ​고적 구든십관 /

​​엽​ 붓처두고 규즁여​ 신분으로 / 엄즁이 곡즁말삼 ​​츌​​다 걱적이며

화자의 갈등은 시부모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시아버지는겉으로는신학문과외국어를익히며시대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

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아들을 경성으로 유학 보내 신학문을 습득하게 했고,

스스로도 영어와 일본어를 복습하며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동시에그는며느리와아내에게는 “​고적구든십관​​엽​붓처두고”에서

드러나듯, 전통적남성중심의가부장질서를고수하며유교적생활방식을강

요한다. 자신의삶에는변화를허용하면서도가족내여성에게는구습을요구

하는이러한모순적태도는근대전환기구세대남성의전형적모습이라할수

있다. 결국시아버지는며느리가자율적주체로전환하지못하도록하는구조

적 제약의 매개로 기능한다.

​정업난시어무임남의사정다몰나고 / 반어느젓다고무슈이걱정이며 / 일

촌​누기라몃몃치다갓든야 / 시속​청연​​시몃몃치다그른가 / 봄오면​​희

서름 여름오면 입​서름 / 츈하츄동 ​시절​ 새름고통 무셔워라 / 붓그려운 절

문시월 남편업다 탄식​고 / 일거일​ 와쥐운니 ​간​​도 너와갓다 / 구시​예

우리들도 임문​​ 슈일만​ / ​정​​번 몬이루고 ​​심지고 절간가서 / 근심연 안

이와도 그다지 탄식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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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를 깊이 내면화한 인물이다. 그녀는 결혼

초기에 남편의부재속에서신혼시절시집살이를겪으며, 여성의 삶은곧 순

종과희생이라는관념을성실히체화하였다. 이러한경험은그녀로하여금자

신의 과거를 보편적 삶의 규범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며느리에게도 동일

한 가치를 따르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전통은 억압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마땅히 실현해야 할 도리이자

삶의이상이었다. 이로인해며느리의슬픔과고통은도리를온전히다하지못

한결과로만이해된다. 특히 “일촌​누기라몃몃치다갓든야 / 시속​청연​​

시몃몃치다그른가”라는발화는며느리를주변과비교함으로써, 그녀의감정

과 행위를 통제하려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드러낸다.

화자는시어머니역시남편없이고된시집살이를견뎌왔음을알고있었다.

따라서그녀는시어머니가자신의고통에공감해줄것이라기대하였다. 그러

나그공통의경험은연대로이어지지못한다. 오히려 ‘나는너처럼하지않았

다’는식의태도는화자의외로움과단절감을심화시키며여성간감정적공감

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정당화함으로써 며느리의 고통을 개인적 문

제로환원시키고, 전통적억압구조를재생산하는매개자로기능한다. 이는전

통적 가치관이 여성 관계 안에서도 위계와 억압의 장치로 작동했음을 보여주

는 사례이며, 구여성이 겪어야 했던 감정적 단절과 내면의 갈등을 보여준다.

울기좃​ ​유업다/불합이효 가정​도 시집살이 허다절​ /​​​로 ​​​여서

비정치​​무서워라/절문쳥츈입그리고독슈공방어이​​고/누엇신이잠이오나안

​슨니 입니오나/임도​​도 안이오고 무궁한을 누구의​ ​소할고

화자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순종과 희생을 여성의 덕목으로 강요받자, 자신

의 고통과 소외를 “불합이효 가정​도”라 인식하고 깊은 절망과 무력감을 느

낀다. 비록남편과의결혼이자신의선택은아니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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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게 남편은 여전히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남편으로부터

는 어떠한 감정적 위로나 정서적 지지도 받지 못한다.

화자의 “쥬저안​울어볼가” 하나 “울기좃​ ​유업다”라는 표현은 현실에

서 억압된 감정조차 자유롭게 표출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자각은 곧

“이런타시적​​이가련​다이​​​야 / 나의전​​무삼죄로​​ᆡ여​ ​여난

고”라는탄식으로이어지며, 자신의삶을전생의죄과에따른필연으로인식하

게 된다.23)

화자가소창에갔다가늦게돌아와시부모의식사를제때준비하지못하자,

시아버지는그녀를꾸짖는다. 화자는이를자신의잘못으로만내면화하기보다,

정서적고통을헤아리지못하는시댁식구들의태도에더큰서러움을느낀다.

그럼에도화자는계절의변화에맞추어가족의옷을마련하는일을도리로

받아들이며,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24) 남편의 부재와

가족의무관심속에서화자는정서적고립과존재적회의를겪으면서도, 전통

적며느리의역할을외면하지는못한다. 변화하는시대속에서새로운삶을모

색하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러한 모습은, 구여성이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직면한 내면적 갈등과 한계를 보여준다.25)

2)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는 아내

낭만적 사랑은 18세기 유럽 시민사회의 형성과 함께 등장한 개념으로 사

랑·섹슈얼리티·결혼의 합일을 추구하며 사랑이 가족제도 속에 흡수되어 사회

화된 현상이다.26) 따라서 봉건사회의 구습에서 진일보한‘여성화된 사랑’의 양

23) 이런타시 적​​이 가련​다 이​​​야 / 나의전​​ 무삼죄로 ​​​ 여​ ​여난고
24) 시시로부러오는살살​​참바람은 / ​몸니오실오실어룬시하나​도리 / 절후​라 옷
저을​

25) 로뎅알랭은개인을타인과본질적으로구분되는주관성속에서내면적으로존재하는동
시에책임이따르는 ‘행위’와 ‘선택’을의식적으로수행하는존재로보았다. 로뎅알랭, 개
인주의의 역사, 김용민 역, 한길사, 2001, 12∼13 참조.

26) Badiou Alain 저, 조재룡 역, 사랑예찬, 서울: 길, 2010,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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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인다.27) 그러나 낭만적 사랑은 18세기 유럽 시민 사회의 발전과 함께

형성된 개념이므로 조선 후기나 개화기 조선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동일시 할

수는없다. 다만 <시골여승>의화자가남편과의관계를정서적교감과동반자

적결합으로상상하는지점은낭만적사랑의감정구조와일정한상응성을지

닌다.28)

화자가남편을 ‘우리신​’로, 자신을 “우리신​안​”로호명하는것은스스

로를그의정당한 아내로규정하려는의지를드러낸다.29) 여기서 ‘신사(紳士)’

는단순한남편의호칭을넘어, 학문과덕성을갖추고사회적역할을수행하는

근대적남성상을체현하는존재로인식되었다. 이는전통적인 ‘낭군’이나 ‘서방

님’과 달리 가정 내에서도 위계적 관계를 넘어 상호 존중적 관계를 지향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한다.30)

“원통​다 우리신​안​도야 남편​​ / 사랑 한번 맛보고 사라서 무엇할

고”라는언술은, 화자가단순히가부장적질서속에서순종과봉양만을요구받

는아내가아니라, 정서적교감을바탕으로남편과동반자로서의삶을갈망하

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갈망은 근대 전환기에 확산된 ‘사랑에 기초한

27) Giddens Anthony,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43쪽. 다만‘낭만적사랑’이라는개념
은 18세기유럽시민사회의발전과함께성립된것으로, 조선후기나개화기조선의사회
문화적맥락과완전히동일시할수는없다. 본고는화자의감정구조와가족에대한인식
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 유사성과 지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8) 낭만적사랑은상대를정신적교류의대상이자자기의불완전한부분을완전하게해주는
대상으로상정한다. 최은숙(2020)은시골색씨의근대적사랑을낭만적사랑으로규정하였
으며이러한낭만적사랑은근대핵가족의형태로전이하는데중요한가치로작용하였다
고 보았다. 최은숙, 위 논문, 226-235 참조.

29) 원통​다우리신​안​도야남편​​/사랑한번맛보고사라서무엇할고/​람되여이
​​ 사람그릇 못​보고/살면오직 기리인나 염자​​ 원망일다

30) 신사’란양복을입고근대적인교육을받은신지식인집단을표상한다. 이는단지외양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양복이라는 서구 문물은 전통 사회의 규범을 타파하고 새로운
개인 중심의 가치 체계를 수용하려는 근대 지식인의 표상이었다.
김주리, ｢일제강점기양복담론에나타난근대인의외양과근대소설｣, 인문연구 72, 영
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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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맞닿아 있다. 나아가 이는 ‘신사’라는 새로운 남성

상에어울리는아내상, 곧 남편과이해와애정을공유하며 함께삶을영위하

고자하는이상을반영한다. 따라서남편은화자에게단순한보호자가아니라,

자신의 이상과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주체로 인식된다.31)

그러나 이러한 지향은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된다. 남편은 화자가

사랑받기를 바라는 단 한 사람이며 동시에 근대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지만

그녀의 사랑은 교환되지 못하고 외면당한다. 화자는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교

감을 받지 못하자 존재적 좌절감으로 괴로워한다.

아래의 글은 이러한 화자의 내면을 잘 나타낸다. 봄이 되자 후원 초당에도

새 생명이 찾아온다. 마른 나무에도 새순이 나고 꽃이 피어나자, 그녀의 마음

도새로운변화를기대한다. 반쯤열린창을멍하니바라보며 "서울낭군그리

워라"라고탄식한다. 그러나남편과의재회는 "운산이멀니막혀편지​​차한장

업네"라는 절망으로 돌아올 뿐이다.

후원초당봄이든니마른입회속입나고/​​피운​​듯바람사람마음흣처​​/반

짐​​을 이지그​야 ​염업신니 일편간​​/​​친새름 서울낭군 그리워라/무정​다

우리낭군 거연여름 ​​번간후 / 운​​이 멀니막혀 편지​​차 ​​​​업​ / 삼월삼진

강남으로 일연일춘 오난​비 / 옛집을 ​​건마난 임언엇지 안오신고 / ​​여라 그

린운임 ​​​나 볼가​고 / 난간의 누엇신니 ​​언들 ​​게오랴 / 야속​다 ​고리

난 너도츈픙 벗붓르​ / 그쳐를 괴로거돈 허나​​곳 다바리고 / 나의​​젼 의우난

냐 오라난​​ 안이오고 / ​​​​츰일 저진비​ 눈물 적서서라

그녀는 그리움에 사로잡혀 꿈에서라도 남편을 만나고자 일부러 잠을 청해

보지만, 창 앞에서 우는 꾀꼬리의 울음소리에 잠이 깨어 그마저도 좌절된다.

31) 신수진, ｢개화기의낭만적사랑 ·내방가사를통해본근대성과전통성｣, 한국가정관리학
회학술발표대회자료집, 한국가정관리학회,2001, 126쪽참조. 낭만적사랑이란정열적사
랑에수반되는육감적이고애욕적인것을추구하는동시에상대방을자신의부족한부분
을 채워줄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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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물론 꿈속에서도 남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장장 춤일 저진

비”와같은눈물만을흘린다. 이렇듯그녀의일상은남편을향한그리움과단

절에서 비롯된 고립과 슬픔 속에 머무르게 된다.

화자는전통적구여성과달리남편에대한그리움을숨기거나억제하지않

는다. 오히려 “절문쳥츈 입그리고 독슈공방 어이​​고”라며 자신의 감정을 솔

직하게토로한다. 이는사랑의감정이여성의내면에서은밀히억제되어야한

다는 기존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발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누엇신이 잠이오나 안​슨니 입니오나 / 임도​​도 안이오고”라는

언술은 남편과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이 화자의 일상 전반을 지배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절문쳥츈 입그리고 독슈공방 어이​​고 / 누엇신이 잠이오나 안​슨니 입니오

나 / 임도​​도 안이오고 무궁한을 누구의​ ​소할고 / 누진봄 자른밤​ 잠​​슌

몬이루고 / 역만가져 모든고​​ 비​너​ 못실리위 / 만알봉​ 츅슈로다 봄밤이

​르​도 / 임​​각과갓치기다 / 여름가가난​절​르건만오난​월더듸도다 /

핫초연연푸른빗츤여름빗치이​온다 / 더운가잠붓​잡고섯족​날바라보며 /

우리임 오실날만 ​로잇흘 기드런니 / 일일리 삼츄갓다 후원​ 묵단안초 / 오고

가난 나비버리 향​​ 츔을츄고 / 옛집찬난 ​비들은 ​​보​ 마조안자 / ​​유을

우지지​ / 구국간장 이삼신은 어​가소 ​원​​고 / 안니다 그만두​

화자의이러한태도는시댁식구의눈에도리를다하는안정된며느리라기

보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존재로 비칠 수 있다. 결국 “무궁한을

누구의​ ​소할고”라는탄식은단순한남편부재의외로움이아니라, 시댁공

동체 내부에 정서적으로 편입되지 못한 며느리의 고립된 위치를 드러낸다.

화자에게남편과의만남은단순한재회의기쁨을넘어, 정서적결핍을보상

받고자하는간절한열망의시간이다. 남편이학생의신분으로여름방학이되

어야만 집에 올 수 있었기에, 화자는 여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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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오난​월”은더디게만흐른다. 이러한기다림은 “더운가잠붓​잡고” 서

쪽하늘을바라보며 “우리임오실날만​로잇흘기드런니 / 일일리삼츄갓다”

에서핍진하게드러난다. 이처럼남편과함께하고자하는바람은단순한갈망

을 넘어, 화자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정서적 축으로 자리한다.

낭만적 사랑은 전통적 가족주의와 결합하여 ‘정서적 가족주의’로 전환된다.

그결과부부관계는애정적동반자로서의수평적관계로재구성되려는경향을

띤다.32) 또한 가족은 결혼을 바탕으로 형성된 생활공동체로, 동거(同居)와 동

재(同財)를 기반으로 생식과 양육의 기능을 수행한다.33) 따라서 낭만적 사랑

을통해배우자를선택하고가정을꾸린다는것은남녀의감정적교감을바탕

으로 한 자발적 결합이며, 이는 부부 중심의 가족 체계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녀또한단순히대를잇기위한도구적존재가아니라, 장기간부모의

정서적 보살핌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34)

화자가진정으로욕망하는것은남편과함께부부가중심이되는가족을꾸

리는 삶이다.35) 따라서 <시골여승>의 화자가 지향하는 낭만적 사랑은 곧 근

대적 부부관계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녀가꿈꾸는 “알낙​​가정​​활”은단순히물질적안락함을누리는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애정과상호이해를바탕으로꾸려가는따뜻한감정적공동

체로서의가족을뜻했다. 화자는남편의유학을이러한미래를함께이루기위

한 과정으로 받아들였고 양가 부모 역시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해 줄 것이라

믿으며 앞날을 희망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남편의 학업은 개인적 영달

이아니라가족전체의미래를위한공동의투자이자약속이었다. 그래서화자

는그것을 ‘태산같고하해같은은혜’로 여기며, 남편과자신이정서적으로긴

32) 신수진, ｢사회변동과전통적가족주의｣, 한국가족학회지 4, 한국가족관계학회. 1999, 131쪽.
33) 안계춘, 이광규(著)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75, 27쪽.
34) 신수진, 위 논문, 131-135쪽 참조.
35) 최은숙은시골색씨가 ‘서러움’을느끼는이유는시대적맥락상그녀가설정한근대적인사
랑의좌절때문이라고보았다. 위 논문, 95쪽. 따라서 <시골여승>의화자가지향하는낭
만적인사랑은근대적인부부관계를지향하는화자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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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히연결되어있다고확신했다. 이러한인식은개별적인행위를가족전체의

정서적 유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월을 ​​촉​​ 유학가신 우리낭근 / 목적함과 조럼​고 양당조전 임​​​안

/ 알낙​​가정​​활일련담심츅복​야 / 퇴산갓흔임외은덕​회갓치깁흘지라 /

확실리 미덜​​ 천만가지 임을위​ / 천만가지 나을위​ 육​을 로력​야 / 마

암을 ​​​업시 암날​ 모든히방 / 철석갓치 미더오며 허다​​ 구진고상 / 낙원으

로 아라가며 진심글역 ​여​​니 / 흉중​ 뭉친졍화 암참풀​ 이슬​고 / ​​아인

유월비삼 면화우​ ​러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화자는 남편의 무정한 태도에 섭섭함을 느끼면서

도, 그의본심은다르리라여겼다. 그녀에게현재의모든아픔은단지 “천만가

지 임을위​ 천만가지 나을위​” 감내해야 할 고통일 뿐이었으며, 그것은 곧

미래의 보상을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육​을 로력​야”

한다는신념은단순한자기위안이아니라, 화자가현재의고통을감내하고견

딜수있게하는동력이되었다. 화자는지금은괴로우나앞날은 다를것이라

는희망을 철석같이믿었기에, “허다​​구진고상”을낙원으로여기며 “진심글

역”할수있었다. 이처럼그녀는부부가공통의이상을위해각자의고통을분

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스스로 “육​을 로력​야 / 마암을​​​업시 암

날​ 모든히방 / 철석갓치 미더오며” 오늘의 고단함을 견뎌왔다고 토로한다.

이와같이화자에게낭만적사랑은단순한감정의욕망을넘어, 신념을지탱

하는 정서적 토대이자 고단한 삶을 견디게 하는 내적 힘으로 작동한다.

3)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존재로서의 ‘사람’

화자는개화기의격변속에서새로운변화가도래하고있음을감지한다. 그

러나이러한변화는화자에게안정감을주기보다는오히려허망하고불안정한

것으로 다가와 탄식으로 표출된다.36) 구고의 우로지​​ 어​와 달나​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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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식구만동정​날갓치흘너오난다/ ​​는가소돔다억만가지​​​일리/ 미

​​도리 전혀업다 탄식​​들 무엇​며 “무궁한을 누구의​ ​소할고”라는 언술

은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남편과 함께 향유할 수 없는

좌절을드러낸다. 나아가이러한좌절은시댁이라는대가족의위계속에서겪

는 모순과 겹쳐져 화자의 고통을 심화시킨다.

화자의근대적교육을받지못했다는자기인식은, 변화가자신을정당화해

주기보다는오히려낯설고두려운것으로다가오게된다. 이러한불안과자기

회의는곧화자가스스로의존재조건을돌아보도록이끈다. 그성찰은단순히

아내나며느리라는관계적위치를넘어, 자신을 ‘사람’으로 규정하려는자각으

로 확장된다.

따라서 화자의 갈등은 단순히‘전통과 근대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으로 환원

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욕망을 실현하

기에자신은충분히‘사람답지못하다’는자각사이에서빚어진모순이다. 화자

는이러한불안과자기인식속에서며느리나아내라는관계적위치에머무르

지않고스스로의존재를성찰하게된다. 이로써화자는전통적윤리와근대적

가치가교차하는경계에서자신을 ‘사람’으로자각해가는복합적이고다층적인

존재로 형상화된다.

(1) ‘사람’의 자각과 근대적 주체로의 이행’

화자가 자신을 “​람되여”, “이​​ 사람”, “사람이귓 입치안회” 등으로 지

칭하는것은, 스스로를존엄성과주체성을지닌인격체로인식하고자하는언

어적 실천이다. 37)이러한 자기 호명은 화자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가족

36) 구고의우로지​​어​와달나​고/허다식구만동정​날갓치흘너오난다/ ​​는가소돔
다 억만가지 ​​​일리/ 미​​도리 전혀업다 탄식​​들 무엇​며

37) 국립국어연구원 엮음,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3105쪽.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언어를사용하며, 도구를만들어쓰고사회를이루어사는동물, 일정한자격이나품격등
을갖춘이, 인격에서 드러나는됨됨이나성질, 상대편에게 자기자신을엄연한인격체로
서 가리키는 말



근대전환기 구여성의 다층적 면모 187

질서에 종속된 객체가 아니라 감정과 이성을 지닌 주체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함을보여준다. 나아가이러한자각은남편과의관계에서도수직적위계가

아닌 수평적 상호 존중을 요구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그러나화자의이러한요구는구체적실천으로이어지지못하고, 내면적의지

의표명에머문다. 따라서화자는자신이 ‘사람’임을자각하지만현실의제약과

심리적 한계 속에서 이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경계적 존재로 형상화된다.

적막한 반방즁​ 그림​와 두리안​ / 암날을 ​​각한니 자나​나 ​​슘눈물 /

​​을괴고공​​하야영원으로가려한다 / 원통​다우리신​안​도야남편​​ /

사랑한번 맛보고 사라서 무엇할고 / ​람되여 이​​ 사람그릇 못​보고 / 살면

오직 기리인나 염자​​ 원망일다 / 나을어서 알려다가 평화을 안겨쥬소 / 몬이

즐​우리양친규옥치나을길이 / 만복을바라다가겅치도못보시며 / 얼마나원

통할가 먼나라도 무서우며 / 살기도 괴롭도다 ​​ 양난​​니 / 이이을 엇지할고

사람이귓 입치안회 / 초목금슈 부러우며 육츅이 ​엿든들 / 만사의 ​유ᄒ ퟅ야 기
리낙원 구할거슬 / 사람니 ​​연노 적​가삼 진정​며

남편이서울로떠난뒤, 화자는홀로남은빈방에서비로소자신을돌아보게

된다. 그녀는남편을사랑했고그의아내로살아왔지만, 정작남편으로부터진

정한사랑을받아본적이없었다는사실을깨닫는다. 남편을위해시집살이를

감내하며 헌신해왔으나, 오히려 그에게서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깊은 절망과

심리적 혼란에 빠진다.

화자는남편과의이혼이곧자신에게죽음과같음을인식한다. 당시여성의

이혼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근대전환기 사회에서 개인은

독립된존재가아니라집안의일원으로서자리하고있었으며, 결혼또한개인

의선택이 아니라집안의결정을따라야했다. 이러한사회적규범속에서화

자는남편의이혼요구를받아들일수 있는위치에있지않았다. 당시이혼한

여성은개인뿐아니라친정부모와집안까지사회로부터소외되어, 가문의공

적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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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 속에서 남편의 냉정한 태도는 화자에게 큰 고통을 안긴다. 그

고통은 곧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고, 화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된다.

죽음과마주한화자는혼인이전의어린시절을떠올리며친정부모를회상

한다. 부모는딸을귀히길러만복(萬福)을누리기를기원하였다. 화자는그들

의기대와헌신속에서성장한자신이소중하고존귀한존재였음을뒤늦게인

식한다. 그러나지금의자신은부모의뜻에부응하지못한채, “겅치도못보시

게”한자식이되어, 끝내 “사람그릇못​다”는자책에사로잡힌다. 이는곧화

자를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사세가 양난’한 상태에 머물게 한다.

특히외출조차자유롭지않은현실에서화자는자신이 “초목금수나육축”보

다못한존재임을인식하며 “사람니​​연노”라한탄한다. 여기서말하는 ‘사

람’은존엄과자유, 선택을누릴수있는인격적주체를뜻한다. 화자는자신이

사람으로서가져야할최소한의자격조차박탈된현실을절실히자각한다. 그

자각은곧자기호명으로이어진다. “​람되여이​​사람그릇못​”라는표

현은,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이는화자가자신의처지를성찰하게만들며나아가타인의시선과

사회질서에의해규정된삶속에서자신이처한존재조건을응시하고사유화

한다.38)

이러한자기인식은개인의자유와선택을중시하는새로운가치의수용으

로이어진다. 화자는친정에서부모의기대와사랑을받으며자란존귀한존재

였음을 상기한다.39)

이러한회고는단순한과거지향이아니라, 현재처한현실과의대비를통해

자신의존엄성과삶의주체성을재확인하게하는계기가된다. 화자는더이상

남편 중심의 질서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자신의

38) 심형진, ｢동학에 나타난 사람다움｣,문명연지3, 한국문명학회, 2002, 85쪽 참조.
39) 나도우직조흔깃츌/쌍원​ ​라날적만​​무궁으로/팔구​방용시절부모​구실갓
/장​​ 기린만복 규색갓치 미러런/오날날 이가​​을 ​​​ ​​각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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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스스로결정하려는태도를모색한다. 이는구시대적가치에머물지않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열어가려는 주체적 전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주체형성의과정은남편의이혼요구에대응하는화자의태도변화

에서도뚜렷이드러난다. 처음화자는 “불경이부”라는유교적가치에기대어현

실을방어하려하였다.40) 그러나죽음을감수하려던태도에서벗어나삶을선택

한이후, 화자는자신의미래를능동적으로상상할수있는긍정적주체로전환

된다. 이제그녀에게삶은단지짧은고통의연속이아니라, 남편의귀환을기다

리며새로운가능성을꿈꿀수있는 ‘충분히긴시간’으로인식되기시작한다. 이

처럼 화자는 절망과 좌절의 경계를 넘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구성해 나가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월을 길​밋고 히망을 압​워서 / 결발낭군 회복거든 임​팔​ 안기외서 /

​​갓흔 동정사랑 ​산갓치 바다안고 / 쥭으로 갈​​지 두손으로 빈다한들 /

그거이 무어신가 방연시절 다보나고 / 어나시절 히망할고 반​​반​​ 저근별아 /

​가삼​ ​​​​한을너안오직알지안야 / 이회비포실어다가임​​로전​여라 /

임도역시 사람인니 문명지식 만타하고 / 남​적원 어이​​고 사​​을 판단하​ /

할기인난 임니시나 적악적

그러나화자는이미지나가버린시간은회복할수없다는사실을함께깨닫

는다. “결발낭군 회복거든”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가정하는 표

현으로, 단절된결연의복원을암시한다. 그러나화자는그러한가능성앞에서

도마음을열지않는다. 남편이비록하해같은동정과태산같은사랑을안겨

준다해도, 이미 “방연시절다보나고어나시절히망할고”라탄식한다. 이는곧

한 번 흘러간 시간은 감정의 회복만으로 되돌릴 수 없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그녀에게사랑의회복은단순한용서의문제가아니라, 이미멀어진시간과마

음의 간극을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다.

40) 슬허​​들씰​인나남​흘​은지나간​/결발인연​​저두고불경이부그말삼은/예에막
혀 못지​​​ 쥭어도 이집​서/살아도 이집​서 쥭든​든 이​​의서/임오실 긋​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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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곧남편의떠남은그의선택이었지만다시돌아와그들의관계가회복

될수있는여부는이제화자의시간감각과판단에의해결정된다는것을의

미한다. 화자는 하늘의 별에게 “오작 너만은 ​가삼​ ​​​​한”과 “이회비포

실어다가 임​​로 전​여라”라 말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남편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지적 발화이다.

또한화자는 “임도역시사람인니”라는표현을통해, 남편역시자신과마찬

가지로인격을지닌동등한존재임을강조한다. 이는단순한이혼반대의감정

적발화가아니라, 부부관계를권리와책임을공유하는수평적관계로재구성

하려는의지로해석할수있다. 나아가화자는남편이 “문명지식만타” 할지라

도 ‘사람’이라면타인의고통을외면하지못할것이라는 믿는다. 여기서 ‘사람

다움’은 인간으로서갖추어야할도덕성과품격을뜻하며, 곧사람됨의기준으

로 기능한다.41)

화자의 남편에 대한 “사​​을 판단하​ 할기인난 임”이라는 표현에는, 남편

이도덕적판단과사리분별이가능한주체라면자신이쌓아온 ‘적원(積怨)’을

외면하지는않을것이라는기대가담겨있다. 이는단순한감정적호소가아니

라, 인간대인간의관계에서요구되는최소한의윤리적응답가능성을요청하

는것이다. 이처럼화자는자신의감정과한을정당한언어로발화하며상호적

책임과응답을요구하는주체로나아간다. 이러한변화는그녀가단순히고통

을감내하는여성을넘어, ‘사람’으로서의자격과품격을회복하고삶의주체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2) 감정의 윤리화와 여성 주체의 전이

작품에삽입된 <우미인가>는 화자가실현하지못한삶의양식을대리적으

로구현하며, 그녀가이상적으로여기는부부관계와여성상을제시하는기능

적 서사로 작용한다.

41) 위 논문,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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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인가>의표면적주제는전통적여성의정절을찬미하는것으로볼수

있다. 그러나 <우미인가>의 정절은 여성 주체의 감정과 자아 선택의 서사를

내포하고 있다.

작품의서사적배경은항우가패배를앞둔절망적상황이다.42)항우는우미

인에게차라리유방에게의탁하여목숨을부지할것을권유한다.43) 그는그녀

가자신과함께한다면결국죽임을당하거나여성으로서수치를겪게될것을

우려한것이다. 그러나우미인은안정된삶의가능성을외면하고끝내항우곁

에 남는다.44)그녀의 결단은 생존을 넘어서는 정절이자 자아 윤리를 지키려는

능동적 실천이다.

이처럼 <우미인가>는 정절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새롭게 전유하면서, 정절

을 타율적 덕목에서 자율적 결단으로 전환하는 여성 주체의 변화를 형상화한

다. 화자는이를통해단순히전통적이상을추인하는것이아니라, 그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존재의 존엄성을 투영하며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된다.

나아가 우미인은 초패왕을 대등한 관계의 부부로 받아들이며, 그와의 정서

적·운명적 결속을 명확히 언술한다. “홍문얀 놉흔잔차​왕​라 모시씨고/ 아

방군불탈젹의​왕​라귀경하고”라는언술은그녀가홍문연의잔치에서부터

아방궁이불타는순간까지모든역경을남편과함께감내했음을강조한다. 이

는 부부가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홍문얀 놉흔잔차 ​왕​라 모시씨고 / 아방군 불탈젹의 ​왕​라 귀경하고 /

42) 정상​ 장한군​ 지독산​ 귀산​고/유져앙게 십만군사 쳡쳡이즁 ​아싸다/외사만은
범즁이난 유정상외모사되고/칼잘씨난항장이난 유정장도야더라/홍문관기력긔을활
촉긋​ ​여들고/즁원쳔자 하려​고 서입관즁 하을젹​

43) ​왕임하는말리불상하다 우미인나/ 약착하다 우미인나 부​가오 부​가오/ 오성졍계
부​가오유정장ﾠ 가​시며/ 부귀영화할거신니부귀영화​들라도/ 구졍얼남잇지마오

44) 우미인​하난말리 /이​몸이곳쥭은들두가장얼섬길손가 / 원하느니이​몸이​막​​
치황혼​야 / 만니풍우소사올나​왕서라가고지고/ 원하는니이​몸이풍우갓치황
혼​여 칼집속​/ 깁히들어 ​왕​라 가고지고 팔연풍진/ 지​​후에​평연월버려놋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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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무석우리​왕만고영운우리​왕 / 팔연풍진다지​도한번실슈안하던니 /

오날밤 ​하성외 이​이별 ​단말가 / 가고지고 가고지고 ​왕​라 가고지고 /

​왕임은가건마느소여몸은어이할고 / 적막무인빈장마​ ​몸혼자잇​​말가 /

천명만마적진중외소여두고가단말가 / 읏츠마는짐​​인​ ​왕​라가건마넌 /

손여몽은 사람인​ 말가난​ 못가난가

우미인은 항우와 함께 했던 과거의 사랑과 약속을 회상한다. 두 사람은 언

젠가 천자와 황후가 되어 구중궁궐의 좋은 집에서 백년해로하자고 다짐하였

다. 이 기억은단순한환상이아니라, 두사람이공유한삶의방향이자그들이

추구한 사랑의 이상을 상징한다. 우미인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삶의

전과정속에서쌓아온감정의진정성과항우와함께한시간의의미를되새긴

다. 그녀의언술은비극적 이별앞에서도 끝까지 항우를 ‘함께 살아온동반자’

로 기억하고자 하는 부부적 결속의 확인이라 할 수 있다.

​왕몸은쳔자​고손여몸은 /황후​야구즁궁궐조흔집​ ​​연회로 / 사자든

니 가련하다이별이야하날임아 이왼일고 / 소상강​ 연화피고동졍츄월달​거

던 / 임과두리 ​얼타고 션유하고 노​​​니 / 가련하다 이별이야 하날임아 이왼

일고 / 욱인경을 압​녹코 분단장을 하자한니 / 이​얼골 다졍하야 임​누​ 드

자던니 / 가련하다 이별이야 ​왕임아 이왼일고 / 원앙침을 압​녹코 빗치금을

피세놋코 / 가련하다이별리야하날임아이왼일고 / 칼​쥬오칼​쥬오​왕임오

칼​쥬오 / ​왕임 거동보소 칼을​여 쥬난구나 / 우미인니 칼을바다 두손으 넛

짓바다칼을 물고 업허진니 살갓흔 피쥴기가 / 칼머리에 소사난다

우미인은이제더이상그꿈이실현불가능하다는현실을명확히인식한다.

과거의 약속은 전세(戰勢)와 운명 앞에서 철저히 무력화되어 더는 지속될 수

없음을받아들인다. 그러나그녀는이현실앞에서단순히탄식하거나좌절하

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단장한 후, 항우에게 “칼​쥬오 칼​쥬오 ​왕임오

칼​쥬오”라며자신의 결단을직접천명한다. 이는더이상타자의선택에기

대지않고, 자신이선택한감정과윤리에따라죽음을받아들이는주체적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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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순간이다. 나아가과거의약속에대한미련이나감정의파열이아니라끝까

지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자 한 결단으로 귀결된다.

우미인이 항우에게 직접 칼을 청하자, 항우는 그 청을 거절하지 않고 칼을

건네준다. 이는그녀의결단을존중하는동시에지켜줄수없는남편으로서의

무력한 체념을 드러낸다.

우미인과 초패왕의 서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부부상을 제시한다.

남편은화자에게죽음과도같은이혼을요구하지만,45) 그녀는죽음이아닌삶

을 선택하고, 단절이 아닌 지속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간다.46)

화자와우미인의공통점은삶의결정권을타인에게위임하지않고, 스스로의

선택을통해자기삶의방향을규정하려는주체적태도에있다. 두인물모두외

부의규범이나강제가아니라, 내면의신념과감정을바탕으로삶을결정하고자

한다. 그러나이들사이에는분명한차이또한존재한다. 우미인은자신의내면

적욕망을실현하기위해적극적으로선택하고행동함으로써근대적개인의면

모를뚜렷하게드러낸다. 반면화자는자아인식에도달하였음에도그것을직접

적인 행위로 전개하지 못한 채 내면에 머무르며, 실천의 한계를 드러낸다.

<표1> <시골여승>과 <우미인가> 비교표

45) 여​의박약신분​​업시탄식할​/정천​의성벽역이혼니란무삼말고(중략)암날을​​
각한니 자나​나 ​​슘눈물/​​을괴고 공​​하야 영원으로 가려한다

46) ​월을 길​밋고 히망을 압​워서 결발낭군 회복거든 임​팔​ 안기외서

<시골여승> <우미인가>

화자 우미인

‘이혼(죽음)’
요구

‘삶’ 선택
‘삶’
권유

‘죽음’ 선택

남편 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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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불구하고화자의삶을대하는태도는점차변화의조짐을보인다.

그녀는절망이나죽음이아닌, 남편의귀환이라는희망을품으며미래의가능

성을긍정하는방향으로나아간다. 이러한변화는작품전체가사계절의순환

구조에 따라 전개되는 방식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봄은 전통적 가족 제도 아래에서 억압받는 ‘며느리’의 시기로, 삶의 시작이

자구속의시간이다. 여름과가을은 ‘아내’로서의사랑과고뇌가집중되는시기

로, 감정과 욕망이 분출되며 개인적 내면의 동요가 강하게 드러난다. 반면 겨

울은더이상타자에게규정되지않는 ‘사람’으로서의정체성이부각되는시기

이다. 농사일이 끝나고 자연의 성장도 멈춘 겨울은 내면적 성찰과 정리, 그리

고 미래를 준비하는 축적의 계절이다. 화자는 이 겨울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단지 ‘며느리’나 ‘아내’가아닌, 고유한존재로인식하게되며, 자기고통과욕망

을 수용하는 독립적 주체로 거듭난다.

남편이서울로떠난이후, 화자는자연의변화를통해자신의내면을투영한

다.47) 푸르던잎들이찬서리를맞아빛을잃고, 낙엽이광풍에휘날리는모습

은 화자에게 자신의 위치가 뿌리째 흔들리는 듯한 상실감과 불안감을 불러일

으킨다. 특히“​을​라빗흘​며”시드는황국과, “동원​어린국화”가 “​​서난

무광​다”고묘사되는장면은, 찬란했던시절이끝나고생기가빠져나가는자

연의 모습과 화자의 처지를 겹쳐 보여준다.

화자는매서운추위속에서도시간이흐르면봄이오고, 여름과가을을지나

마침내국화가피는자연의질서를인식한다. “​​동”의추위와 “즁동지한”이라

불리는 동짓달의 한기도 결국 “좋은 시절로 귀결”된다고 서술함으로써,48) 삶

47) 저동산​푸른입들찬서리​빗변​여 / ​졍엄는저광풍​뭇참이​려지며 / 이곳저곳
나붓기​찰난​​황국담풍 / ​을​라빗흘​며동원​어린국화 / ​​이실​ ​와나서
아람답은 방화즁​ / ​​서난 무광​다 가련​다 우리여​ / 이심쳥츈 허다풍​​미를
곳지 바이업다

48) 젼월은 일트​ ​​츈신졍 신원헌발 / 츈한 이월은 즁츈츈호 삼월은 / ​츈모츈 화신화우
츈헌사월은 / ​​호죠​하괴화​우오월은즁하단양 / 쥬하​​츄유월은비하경엄임열 /
칠월은​​츄쵸쥬도렴신양팔월은 / 즁츄청츄 소츄 구월은 게츄귝츄 / 상염상한 십월
은 ​​동 소츈 초한 / 동지달은 즁동지한 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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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골여승>에서 시간은 단선적이고 분절된 개념이 아니라, 사계절의 흐름

을 따라 반복되는 순환의 시간으로 제시된다.49) 화자는 이러한 자연의 순환

속에서자신의몸이점차늙어가고삶의환경역시변해간다는사실을체감한

다. 동시에고통또한언젠가는지나간다는자연의이치를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그 순환의 질서 안에 위치시킨다.

이는계절의순환이곧인생의순환이며, 아픔의시간이지나면회복의시간

이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작품 말미의 자연 묘사는 상실과

소생, 고통과회복이교차하는인간삶의보편적진리를상징적으로형상화한

다. 이는화자가자기삶을수용하고긍정하는주체로나아가는변화를집약적

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나가며

본고는 <시골여승의 서른​졍 봄가다>를 중심으로 근대전환기 구여성의

내면을 ‘며느리’, ‘아내’, ‘사람’이라는 세가지 층위로나누어고찰하였다. 화자

는구시대적질서에매인존재로출발하지만, 점차자아를성찰하고주체적존

재로 전환해가는 내면의 흐름을 보여준다.

‘며느리’로서 화자는구질서의위계를인식하며갈등하지만끝내그질서에

서벗어나지못한채그내부에머무르게된다. ‘아내’로서는낭만적사랑을추

구하며 감정적 유대에 기반한 수평적 부부관계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전통 윤

리에안착하려는이중성을드러낸다. ‘사람’으로서의화자는더이상타자에의

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삶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49) 최혜진, ｢개화기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몸 담론｣, 개화기가사 내용연구, 지성인, 2014,
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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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

이러한 자아인식의 과정은 구여성이 단순히 전통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

라, 변화하는시대속에서내면의질서를새롭게구축해가고있음을보여준다.

비록그자각이현실적실천으로이어지지는않지만, 화자는점차수동적위치

를 벗어나 삶을 능동적으로 사유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작품에삽입된 <우미인가>는 이러한실천의한계를보완하는서사적장치

로기능한다. 우미인은사랑과죽음을자신의의지로선택함으로써, 감정의윤

리를실현하는주체로형상화된다. 이는화자의욕망과이상을대리적으로구

현하는동시에, 낭만적사랑과선택의자유를향한구여성의내면적열망을상

징적으로 드러낸다.

우미인과 항우의 혼인은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항우에게 딸을 바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처음부터 우미인의 의사나 감정이 반영된 혼인이라 보

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우미인도 가부장제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두사람은 ‘선혼인후사랑’의혼인형태를긍정적으로승화하며일부일처

제의 근대적 부부상을 제시한다.

이러한서사는당시일반적인구여성들이겪는혼인의양상을반영한다. 비

록 애정 없는 결혼으로 시작되었더라도 시간이 흐르며 서로에게 유일한 사랑

의 대상이 되는 과정은 근대전환기 구여성이 추구하던 이상적인 결혼의 형태

일수있다. 바로이러한점이 <우미인가>를작품에삽입하게된중요한요인

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작품 말미에 제시된 열두 달의 계절 묘사는 단순한 자연의 서술이 아니라,

삶의순환적리듬속에서화자가고통을수용하고 ‘사람’으로서자신을긍정하

게 되는 정서적 기반을 형성한다.

<시골여승의 서른​졍 봄가다>는 전통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도기 속에

서여성주체가내면을사유하며, 감정을매개로삶을성찰하고인식의변화를

이루어가는과정을보여주는작품이다. 여기서말하는‘인식의변화’란타자와

의관계속에서감정을발화하고자신을돌아보며점차스스로의선택과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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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각해 가는 내면의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시골여승의 서른​졍 봄가다>를 문화사적, 생활사적으로 접근

해보고자하였으나거기까지는연구가이루어지지못한아쉬움이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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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ultilayered Aspects of Old-fashioned

Women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

Focusing on Sigol Yeoseong Seorun Sajung Bom

Gada

Park, Young-joo

Chosun Univ. PH.D.Candidate

"Sigol Yeoseong Seorun Sajung Bom Gada" is a regional gasa

from Yeongnam, belonging to the self-criticism genre of women's

household songs, and it is significant for approaching the female

speaker from an individualistic perspective, unlike previous

discussions. This work shows thre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compared to others. First, it incorporates ”Umi Inga“ within the

text. The speaker projects herself onto Umi Inga, shaping the ideal

woman she aspires to be. Second, the speaker’s emotions and

suffering are expressed through intuitive depictions, effectively

illustrating the realistic issues, pain, and limitations faced by women

of the time. Additionally, the work maintains formal characteristics

of later versions of gasa, such as adhering to the four-beat

continuous line structure and other stylistic features. Within this

discussion, the response of women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to

modernity can be examined, revealing three distinct roles:

daughter-in-law, wife, and person. As a daughter-in-law,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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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s tied to the 'old' values and is unable to escape the

constraints of tradition. As a wife, she dreams of family life through

romantic love, embodying 'new' values, but she does not pursue

them. Thus, the work shows a transitional shift from

daughter-in-law to person, depicting a complex figure who does not

choose between 'old' and 'new' values, but instead strives to assert

her agency as an individual. "Sigol Yeoseong Seorun Sajung Bom

Gada" not only offers a basis for research in the cultural and social

history of the time but also provides significant insights by

expanding the scope of studies on late Chosun women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to modernity.

Key words : old-fashioned women, personhood, modern transition period, romantic love, emotion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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